집을 구매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비용들

흔히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매달 은행 모기지를 갚아나갈 능력만 있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집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과정에는 은행 모기지 이외에도 많은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집을 장만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다운페이먼트, 이자, 세금, 보험)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관리유지비, 수리비, 부수적인 보험료 등을 비롯해서 집을 조금 꾸미거나 보수라도 하려 한다면 추가로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또한 새집으로 이사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새 가전제품이나, 새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추가로 비용을 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산계획을 위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명세 별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리 및 보수 비용
집을 새로 장만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게 되는데 종종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비용 이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투자가 투자한 만큼 집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또 향 후 집을 팔려고 할 때 그 만큼의 투자 가치를 인정받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가구 및 붙박이시설 장만 비용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거의 새 집에 맞추어서 새 가구를 장만하게 되고, 창문을 장식하고, 조명기구 및 카펫을 좀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고 가전제품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기 마련이다.

3. 매월 모기지 비용

모기지는 매월 은행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으로 만약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매월 일정액이 지출되게 된다.
4. 재산세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씩 자신이 거주하는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근래 몇 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재산세의 부담도 적지 않게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공공 요금

전기, 가스, 전화, 인터넷과 같이 매달 지불하는 공공요금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이는 렌트를 살면서 공공요금이 렌트비에 포함되었던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감할 수 없었던 비용이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아파트를 관리해 주는 회사나 아파트의 주민회의(Strata Council)에 매달 관리비(maintenance fee)를 지불해야 한다.
4. 관리유지비

이러한 관리유지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장만한 집의 연도, 전 집주인이 집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의 여부, 동네의 기후조건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되 팔 때 값을 잘 받기 위해서는 관리유지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의 관리유지비로 일년에 집값의 1%에서 2% 정도를 산정하는데, 어느 해는 비용이 적게 들을 수 있다 해도 지붕을 교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예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리유지비는 집에 따라서 그 사용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물론 오래된 집일수록 관리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집이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집을 점검해서 그 상태를 제대로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해야만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 집 마련은 모든 이들의 바람으로 집을 장만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만족감 및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구매하고 소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